
5개월간 폐형광등 300만개 재활용
환경부 , 5월 수도권에서 88만6000개 회수 … 연간 800만개 재활용

환경부는 2002년 3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시·군을 대상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 지침을 통보한

결과 5월 1달간 수도권에서 88만6000개가 회수돼 재활용됐다고 7월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2년 들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재활용된 폐형광등은 300만개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수도권에

서만 800만개가 회수·재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수도권 시·군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일에 아

파트 입구에 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승강기에 분리수거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또 서울에서는 25개 구청별로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함 설치와 안내문 부착 여부에 대해 일일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어 6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전체의 91%인 156개 아파트 단지가 수거함을 갖추고 있

으나 일부는 수거함의 위치가 부적절하고 다른 쓰레기가 투입되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기도의 고양과 군포, 의정부시는 아예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형광등은 연간 1억3000만개가 판매되고 중금속인 수은을 함유해 분리수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

리상태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개선을 통보하고 고양시 등도 서둘러 분리수거에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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